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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LAX 낮 출발 증편

OC한인회, 무료 세금보고 대행
우크라 돕기 모금 행사도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회장 권석대)가 비영리

단체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는 무료 세금 보고 대행 행사가 4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열린다. 

OC한인회는 지난 3월 2일(수)에도 무료 세금보고 행

사를 연 바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 연

수입이 $73,000 이하이어야 한다. 또 세금 보고자가 

OC한인회를 방문해 세금보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

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일주일 후

에 반환된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0년 세금보고서 사

본, 신분증, 소셜카드(원본 및 사본), 2021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경기부양

책 3차 지원금 편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선지

급된 차일드 택스 크레디트 편지 6419 등이다.   

굿핸스 파운데이션의 조 대표는“내년에는 LA 또는 

OC 지역 외 한인회와도 협력하여 현지에서 세금보고

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세금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OC 한인회

로 예약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인원은 40명이다.

한편 OC한인회는 4월 10일(일) 오후 3시부터 OC한

인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돕기 기금 모금 행사를 연다. 

참석하기 위해서는 4월 8일까지 OC한인회에 참석 의

사를 알려야 한다.

기금은 한인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수표를 우편으

로 보낼 경우 수취인란에 KAFOC(OC한인회), 메모란

에‘우크라이나 기부’라고 적어서 상기 주소의 OC한

인회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사이트‘Venmo’나‘Zelle’을 통해서 구좌번

호: US Metro Bank‘122244427 012020129’로 송부

해도 된다.

▶ 문의: (714) 530-4810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5월부터 LA-인천 노선

을 증편한다.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오

는 5월 1일부터 현재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항 중인 주간편(OZ201/202) LA-인천을 

기존 운항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등 

주 4회 항공편을 추가해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고 밝혔다.

이 항공편은 LAX에서 낮 12시 1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5시3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해 LA시각 

오전 9시 50분에 LAX에 도착한다. 

대신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는 야간편

(OZ203/204)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등 주 4회로 감편 운항한다.

이에 따라 현재 주 10회 운항하고 있는 LA-인

천 노선은 주 11회로 늘어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고국 방문 한인

들이 급증함에 따라 LA 낮 시간대에 출발해 다

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주간편을 늘려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차원에서 스케줄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간편의 한국 도착 시간은 새벽이지만 시차로 

인해 출발일로부터 이틀 후가 된다.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5월부터 감편 예정인 

야간편을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운항 변경 내용

을 통보하고 있다.”면서“기 예약자들은 당일 

주간편이나 다음날 주·야간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거주 한국계 노인 40%만 “삶에 만족”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노인

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

왔다. 특히 아시아계 중에서도 한국

인 고령층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집

계됐다.

지난 29일‘연합뉴스’는 미 가정

의학회(ABFM) 학술지에 전날 게

재된 UCLA 연구팀의‘아시아계 미

국 노인의 삶 만족도’연구에 따르

면,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표한 아

시아계 노인은 전체 표본의 54%에 불과했다고 전했

다. 이는 다른 인종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치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주 단위로 실시되는 가장 큰 

보건 조사인 2018년도 캘리포니아 보건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계 등을 포함한 65

세 이상 노인 8천2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사회·정서적으로 필요

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시

아계 미국인도 전체의 56%에 그쳤

다. 다른 인종의 경우 이 수치 역시 

80%에 육박했다.

특히 나라별로는 한국계 노인들

이 가장 큰 불만족을 표했다. 40%

의 한국계 노인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 베트남(47%), 중

국(48%), 필리핀(77%)계에 밑돌았

다. 사회·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

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한국계 노령

층은 30%에 불과, 한층 낮았다.

반면 중국계의 57%, 필리핀계 59%, 베트남계의 

65%는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를 주관한 리티 심카다 선임 연구원은 NBC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아시아계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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